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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 유튜브는 제작과 유통이 자유로운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으로, 미디어 영역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의 93.7% 유튜브 시청, 이용 시간은 월간 489억 분(나스미디어, 2020), 

-> 어린이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 중요한 소비자가 되었다(유홍식·조은희·김지혜 외, 2008).

->어린이 유튜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1) 유튜브의 학습적인 효과(Collins & Getz, 1976; Izci, B., et al., 2019; 고유미·김민정, 2017; 정지용, 2018…)

2) 유튜브의 부정적인 효과(Buzzi, 2011; John, Brian, Clara & David, 2020; Neumann, 2020; 

한균태·하승태·서영남·조의현, 2007…) 

3) 유튜브에 대한 부모의 중재 및 통제(Andrews, Walker & Kees, 2019; 강보람·이강이, 2018; 김은지·전귀연, 2020…)

-> 어린이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국가별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음.

-> 5개 국가 언론에서 보도한 어린이 유튜브와 관련된 기사를 비교 분석해 어린이 유튜브에 대해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관심사, 어린이 유튜브를 대하는 국가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연구 시작. 



2. 이론적 논의

(1) 유튜브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

-> 키즈 콘텐츠는 다양한 시각적 미디어 중 하나로 창의적이고 지적인 학습을 도모하는 데 영향을 준다. 또, 사회

화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이고 유용한 교육 매체로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

어린이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최지현, 2007).

-> 어린이 방송은 새로운 사물, 글자, 노래 등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함께

놀아주는 ‘전자 친구(electronic friend)’가 되기도 하며, 부모를 대신해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전자 유모(electronic

baby sitter)’가 되기도 한다.

-> 어린이 프로그램이 학습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적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Huston, Anderson, Wright, Linebarger & Schmitt, 2001).

-> TV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올바른 언어 환경을 제공하고, 상상력과 탐구력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어린이들의 어휘력과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김은주 ·임홍남, 2011).

-> 어린이 방송은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에 종합적으로 도움을 준다

(신재욱·정보민·홍상희, 2012).



2. 이론적 논의

-> 유튜브를 포함한 어린이 방송은 정서적 발달을 비롯한 학습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결과, ‘사회성 기술’을 다루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

‘신체적 활동’, ‘학교 입학준비 관련’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유홍식·조은희·김지혜 외, 2008).

-> <자이언트 펭 TV>의 캐릭터인 ‘펭수’는 따분하고 지친 일상에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공동체 사회의 문제 해결 방법을 비롯해 성찰과 해탈을 하며 잘못을 바로잡는 기술을 알려주기도

한다(김정섭, 2020).

->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아이들은 기술 습득(Dyosi & Hattingh, 2018), 생활 습관(Baldwin, Freeman & Kelly, 2018; Coates,

Hardman, Halford, Christiansen & Boyland, 2019, Marina & Linda, 2019) 등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으며, 유튜브에 엔터테인먼트가 있다는 것에 기대가 높았고, 관찰 학습을 통해 사용법을 배웠으며,

다양한 기술을 습득했다(Dyosi & Hattingh, 2018). 



2. 이론적 논의

(2) 유튜브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

1. 콘텐츠 적인 부분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 디즈니 겨울왕국 캐릭터가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어 유튜브 콘텐츠로 배포되었던 2017년

‘엘사게이트(Elsagate)’는 많은 부모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Balanzategui, 2019). 

->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안하기도 한다(Papadamou,

Papasavva, Zannettou, Blackburn, Kourtellis, Leontiadis, Stringhini & Sirivianos, 2020).

-> 폭력장면은 20분 정도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평균 4건 씩 발견되었으며, 다른 장르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처벌은 단지 7%였으며 보상(5.6%)이 주어지거나

대부분 간과(66.3%)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균태·하승태·서영남·조의현, 2007).

->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의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해 표준 발음에 어긋난

된소리화 현상이 주로 나타났으며, 기본 생활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다

(김경청, 최우수, 고진영, 2017).



2. 이론적 논의

2. 어린아이들의 기술적, 비판적,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

-> 반두라(Bandura, 1965)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어린이들은 미디어 폭력

물에서 묘사된 폭력적 행위를 관찰 학습을 통해 모방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많이 하게 된다

(Bandura, 1965; Bandura, Ross, & Ross, 1963). 

-> 방송 프로그램과 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Atkin, 1983; Berkowitz & Green,

1966; Gerbner & Gross, 1976; Gerbner et al., 1980): ‘배양효과이론’, ‘흥분 전이 이론

(excitation transfer theory)’,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등 다양한 연구 방법

-> 어린이 유튜브는 내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어느때보다 책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Callens, 2020).



2. 이론적 논의

(3) 어린이의 유튜브 노출에 대한 부모의 중재 및 통제

-> 부모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롤모델(신의진, 2013) 

-> 미디어를 처음 이용하는 시기가 하향화되고, 그 시간도 점차 증가 되는 추세에 따라

(이소현·김윤희, 2020)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유튜브 시청을 위해서는 부모의 중재 및 통제가

반드시 필요

-> 부모 중재 이론(Parental Mediation Theory): 자녀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 행동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Valkenburg, Krcmar, Peeters, & Marseille, 1999): 시간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정도의 감소와 내용의 제한에 부모의 중재와 지도, 개입과 참여 등이 영향을 준다(강보람·이강이, 2018; 

김은지·전귀연, 2020). 

-> 어린이들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각적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어

내용적인 부분에서 통제가 필요하다(김은주·임홍남, 2011).

-> 최근에는 유아에게 콘텐츠를 제공해 줄 때보다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하거나 부모가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음(김문영, 2006).



2. 이론적 논의

2) 언론의 현실반영

-> 언론(言論)’의 개념적 정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이룩하는 수단이며 사회과정의 현실적인

이음줄’ 또는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는 활동’이다. 언론의 목적 또는 기능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언론의 주위 환경에 대한 지식을 공유화시키는 기능이다. 이때의 공유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주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Schramm, 1965).

-> 발생한 사건이나 행위를 뉴스 가치에 따라 진실에 어긋나지 않게 재현해야 하며, 왜곡 없이 타당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 뉴스를 보고 실제 일어난 일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강명구, 1994). 

-> 2018년 8월 기준으로 23곳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영국의 BBC, sky, channel 4, itv, 스페인의 민영방송
Atresmedia, 프랑스의 TF1, 독일의 Bertelsmann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이는 RMF는 2001년 결성된 이후

2013년부터 매년 한 차례 씩 컨퍼런스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거울 혹은 운반자?”일 정도로

언론의 객관성 문제는 중요하다



2. 이론적 논의

-> 미국: ‘방송뉴스제작자협회(Radio-Television News Directors Association)’에서 윤리 강령 제정, 취재와 보도의 정확성,

정직성, 균형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영국: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안에 따라 오프콤의 조사는 물론 벌금, 특히 BBC의 경우

적절한 불편 부당성’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은 대립하는 관점 간의 단순한 ‘균형’

문제를 넘어, 모든 사안에 대한 절대적인 중립성에 있다(BBC, 2010). 

-> 프랑스: 정보는 ‘사실들의 실재성(réalité des faits)’에 충실해야 하며,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사실들의 편파적 제시(présentation partiale des faits) 금지(김세은·이상길, 2008).

-> 독일: 문화채널에서 방송은 가장 강력한 문화적 도구, 그 자체가 문화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평가되거나 보여져

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현실 반영 기능을 강조(김응숙(2007).

-> 스페인: 1966년을 기점으로 사전 검열 폐지, 직접적 통제의 완화 등 요구, 국민의 신뢰도 상승(조항제, 2002).

->종합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는 언론은 사회·문화·정치·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 아래(Bartlett & Ghoshal, 1992) 언론의 현실 반영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 5개 국가의 신문기사를 분석해 본다면 각 국의 관심사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3. 연구 방법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저명한 언론사 각각 2곳, 총 10곳.

-> 발행 부수 기준 각 국가별 언론사 3개 선정, 

그 중 비교 대상으로 많이 쓰이는 언론사 2곳 선정.

->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곳들은 각 국가의 대표적인 언론사들이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사를 업로드하고 있는 곳임

-> children youtube’에 해당하는 단어를 국가별 주 언어에 맞춰 검색..

->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0 월 31 일까지 발행된
유튜브와 어린이 관련 보도 750개를 웹 크롤링 수집

-> 프랑스,독일,스페인의 경우 텍스트 수집 후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여 영어로 번역분석

국가 언론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영국
BBC

The Guardian

프랑스
Le Monde

Le Figaro

독일
Bild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스페인
El Mundo 

El Pais



3. 연구 방법
-> 1차로 검색된 기사 총 2890개, 중복되는 기사나 글이 없이 영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사 등 제외, 총 750개의 기사가 분석 자료로 선정됨, 

->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사용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단순히

영상만 올라온 기사나 ‘어린이와 미디어’와 연관이 적은 기사들 제외함. 

-> 분석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은 언론과 영상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2명의 코더가 2020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 그 뒤에

R 사용해 통계 분석 실시

->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네, 마침표, 느낌표, the…)

-> 검색 키워드였기 때문에 모든 문서에 포함되어 있을 ‘youtube’와

‘children’ 및 유사 단어 제외, 정확도 높임

-> 단어 빈도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 실시

-> 토픽은 탐색적 방법으로 5개 차원으로 나눔



4. 연구결과



US UK FRA GER

UK 0.487
FRA 0.318 0.601

GER 0.391 0.510 0.548
ESP 0.358 0.525 0.369 0.456

평균: 0.456, 모두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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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부모, 음악채널, 프로그램, 가족기기, 접근성, 부모
(통제)

게임, 온라인, 언박싱 게임, 마인그래프트, 
플레이



학교, 부모, 채널, 프
로그램(통제)

채널, 게임, 마인크래
프트

그룹 플랫폼, 음모론
(부정적 영향)

광고, 온라인, 플랫폼
(일반적인 부정성)

사용자, 코멘트, 제거
(회사 역할)



광고, 플랫폼, 사용자
(플랫폼규제담론)

게임, 음악, 크리에이
터 (창작)

게임, 규칙, 사용자
(부모 통제)

부모, 가족, 교육
(사회성)

채널, 구독자, 리얼리
티 프로그램



노래, 학교, 채널, 교
육, 영화

부모, 젊은, 스마트폰
(접근통제)

부모, TV, 사용자 유
튜버, 광고

스포츠, 학교, 청소년 미디어, 부모, 공부, 
게임 (방해물)



스크린, 학습, 게임, 
교육

소녀, 채널, 부모, 가
족

소녀, 부모, 채널, 유
튜버, 구글

부모, 사회, 학교, 섹
슈얼, 미성년, 교육, 
정보 (유해성)

스토리, 부모, 책, 채
널, 시리즈
(프로그램)



어린이 유튜브의

교육적 효과

어린이 유튜브의

부정적 효과

어린이 유튜브에 대한

부모의 중재 및 통제

학습적인 부분 학습 외적인 부분 콘텐츠로 인한 부정적 효과
어린이들의 무지로 인한

부정적 효과
이용 정도에 대한 통제

함께 시청하기를 통한

중재 및 통제

미국 O O

영국 O O O

프랑스 O O O

독일 O O O O

스페인 O O O O



5. 결론

->어린이 유튜브를 국가별로 분석한 최초의 논문으로서, 각기 다른 5개 국가의

언론이 어린이 유튜브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심사를 보이는지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하여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 학술적인 의의

-> 어린이 유튜브에 대한 5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연구

-> 각 나라의 언론 보도를 분석할 때 언어적인 제약으로 모든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여 분석, 

그 나라의 언어만이 주는 고유한 어조, 느낌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

-> 어린이 유튜브와 관련된 각 나라의 기사를 분석할 때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지만, 

미국과 영국의 기사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나와 양적인 부분에서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다는 한계

-> 본 연구를 시작으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이용해 방대한 양의 영상이나 기사 분석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빈도 분석을 통해 특정한 주제가 실제 대중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세밀하게 알아볼 수 있고 어떠한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볼 수 있다. 



THANK YOU


